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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네는 농부였던 프란츠 게링과 그의 아내 애네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명의 자녀 중 맏이였다. 

마리아네의 어린 시절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삶과 부모의 농장에서의 일, 모두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던 행복한 가족 생활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마리아네는 고향에서 가톨릭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닌 다음 겔던에 있는 여자 농업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부모님의 농장에 머물며 집과 밭과 외양간에서 일했다. 이미 

어렸을 때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반 성직주의 지시에 저항하라는 부르심을 느껴, 폰 갈렌 추기경의 

강론을 배포하는 일을 용감하게 도왔다.  

1946년 9월, 마리아네는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삶에 대한 소명을 느꼈기에 

고향과 집의 농장을 떠나 뮬하우젠의 노틀담 수녀회에서 수도 양성을 시작했다. 2년차 수련기와 

1년차 유기서원기에는 알렌의 상업 학교에 다녔고, 이후에는 뮬하우젠 관구 행정부와 다양한 

기숙사와 여러 분원의 행정일을 도왔다. 그러나 수녀의 소망은 종교 교사가 되는 것과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1955년부터 1957년까지는 본에 위치한 하우스 베누스베르그에서 사목봉사자로 일했고, 신학과 

교육학 공부를 계속했다. 양성 후에는 행정부와 종교 교육 분야에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1967년부터는 주로 묀혠글라드바흐의 사회교육학을 위한 학교였던 립프라우엔슐레에서 종교를 

가르쳤고 지역과 교구차원에서 교육자들을 위한 강좌를 진행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피어젠에 있는 성 레미기우스 본당에서 사목봉사자로 일했다. 워크숍, 강의, 피정, 성인을 위한 교리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했다.   

교구의 사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뮬하우젠의 안토니우스 하우스에서 청년들, 젊은 가족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교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01년부터는 “리히트블릭”(희망의빛 줄기)이라는 

월간 영성 인풋으로 점점 늘어나는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1990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브라질과 모잠빅에 있는 노틀담 선교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 

사업”을 세우기도 했다.  

수녀는 고령으로 인해 2014년에 강의를 그만두고 살루스로 건너와 빠른 시간 안에 정착했고 

행복해했다. 독서를 몹시 좋아했고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지냈다. 

매년 가을 축제와 중요한 생일과 다양한 종교적 경축일은 기쁨의 잔치요 만남을 위한 기회들이었다. 

7월 초, 수녀는 췌장염에 걸려 피어젠의 병원으로 갔다. 이곳에서 신체적 힘이 계속 쇠잔해 갔다. 

수녀는 자신의 긴 생애가 끝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고 살루스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와 

기뻐하면서 모든 도움에 감사했고 수녀들과 간호사들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첫 여성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축일에 수녀의 이름을 부르시어 지상에서의 

삶에서 당신 안에서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셨다. 라인힐디스 수녀는 이날의 성녀와 함께 

“나는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수녀가 평생 증거했던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